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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백신소재, 성공의 밑거름 “무엇?”
사업구조 개편과 과감한 설비투자로 반도체 및 LCD재료 부문 거듭나

대백신소재가 반도체 및 TFT-LCD 재료생산기업으로 거듭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백신소재는 2002년부터 수익성인 높은 제품군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했으며 과감한 설비투자를 통해 신규

공장을 증설하고 연구인력을 확충해 특수 가스 제품의 생산기술과 생산능력을 크게 확대해 중․장기적 발전 

토대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백신소재는 설비증설을 통해 반도체와 LCD 장비 세척액으로 사용되는 불화질소(NF3) 생산능력을 연간 

80톤에서 300톤으로 늘렸다.

세계적으로 경쟁사가 3-4개 정도에 그치고 있어 대백신소재가 자체설비와 기술로 불화질소를 국산화해 경

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반도체용 세정액인 NF3는 톤당 가격이 5-7억원을 호가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서 본격적인 양산에 

이르면 매출액과 순이익 면에서 획기적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년 하반기 이후 PC와 반도체 수출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돼 전자기기의 수요 교체와 전자 부품 소

재의 소비 증가 역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2001년 개발을 완료한 반도체 특수가스와 2차전지 소재의 공급

이 확대될 경우 경 목표는 충분히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대백신소재의 매출실적          (단위: 100만원)

대백신소재의 2003년 상반기 매출액은 115억원, 순이익은 1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커다란 매출 실적을 보여 

대백신소재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동환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8/28>

구      분 2003(1H) 2002 2001

매출액 11,533 14,857 17,261

업이익 2,568 2,182 1,530

경상이익 2,020 749 1,323

당기순이익 1,754 745 1,482


